
이건희회장의넋두리
정보기술(IT)산업은 국내수출의 35%,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지만부품·소재의수입
의존도가높고생산·고용·소득창출역할은떨어지고있다. 한국은행이발표한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
에대한평가와시사점> 보고서의요지이다.
1992-2005년 국내 IT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비IT 3.9%의 약 4배에 달했고,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5년기준 78조원으로명목GDP의 10.9%, 수출의 34.8%를차지했다.
그러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 제조업은 중간재 국산화율이 5대 주력품목 기준 36%에 불과하고, 간판인 삼
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완제품과 범용부품은 일본을 따라잡았으나 비 메
모리반도체와설계등고부가가치핵심부품소재는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 3-4년에달하는등전반적으로경
쟁력이취약하다.
아울러 IT 중 제조업 부문은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2000년 기준 5.8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20.1명과 비IT 제조업 20.6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IT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중간투입재의수입증가로이어져고용창출과소득증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삼성그룹이건희회장이한국은행보고서를미리입수했는지고유의사고인지알수없으나, 삼성전자주력제품
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삼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5-6년 후에는혼란스러운상황이올것”이라고말했다고한다. 이건희회장은 1월“일본은앞서가고중
국은쫓아오는사이에한국이샌드위치로끼어있다”고경고한바있다.
반도체와 전자가 주력인 삼성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국은행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성장률이
높은데도불구하고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아경제전체의부가가치향상으로 연결되지못하고있고, 수입의
존도가높다보니고용과소득에미치는영향또한낮을수밖에없다.
삼성하면주력업종이반도체와전자라는것은눈먼봉사도알수있는데그삼성이고부가가치를달성하지못하
고수익성이떨어지면서위기를느끼고있다는것이다.
휴대폰왕국이라는한국을발판으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삼성전자는기술경쟁과생산효율성측면에서노키
아, 모토롤라등에밀리고있고, 메모리 왕국삼성전자의수익률이하락하고있으며, 심지어는가전부문을접을
수도있다는말까지나오고있다.
왜그러할까?
1990년대부터임금과복지의차별화를외치며우수인재를싹쓸이했던삼성이반도체신화를이어가지못하고
위기를느끼는까닭을이해할수없고, IMF 위기를극복한답시고휴대전화의갖가지폐해가지적됐음에도전혀
규제하지않고육성에육성을거듭했는데도불구하고밀리고있다고하니더이상할말이없다.
휴대폰육성정책에힘입어삼성전자와 LG전자그리고 SK텔레콤, 한국통신(KTF) 등이희희낙락할때일반국민
들은한가정이매월 20만-30만원씩부담하느라허리가휘청거렸으며, 늘어나는부담을고스란히안을수밖에
없는 국내기업들은 올라가는 코스트 부담 때문에 문을 닫거나 중국·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
다.
고임금을 주도해 국내기업의 코스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초호화·대용량 가전제품에 휴대폰까지 국민의 주머
니를털어내기에여념이없었던삼성이위기를느낀다고하니피부로와닿지않는것은당연할것이다.
그러나부품소재를공급하는하청기업을육성하기보다는납품단가후려치기에여념이없었으니스스로고부가
가치화를 단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우수인재를 끌어 모은답시고 고임금을 선도했으나 국가 전체의 코스트
경쟁력을갉아먹는데그치지않고스스로의목을죄어올줄은전혀생각하지못했을것이다.
그러고서도이제와서는삼성스스로에게책임이있는것이아니라고임금과규제때문에경쟁력을잃을수밖에
없었다고말하고싶을것이다.

삼성은 공존의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다음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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